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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글 

연구배경 

씨앗은 식물 성장의 시작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꼴의 씨앗들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은 쌍 떡잎 식물이냐 외떡잎식물이냐에 따라서 자라는 방식도 모양도 

다르다. 씨앗이 물에 불어나거나 흙 속에서 뿌리가 나오고 싹이 트는 과정을 관찰했던 경험이 있다. 떡잎이 얼마나 나왔는지 뿌리가 얼마나 

자랐는지 또 그 뿌리가 흙 사이사이에 어떻게 엮여 있는지 한참을 들여다봤었다. 씨앗의 자라남이 주는 시각적인 이미지는 그 안에서 어떤 것이 

나올지에 대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연구목적 

씨앗은 자라날 때 두 쪽으로 나뉘거나 몸의 일부분을 뚫고 뿌리가 돋아난다. 뿌리가 돋아나 그 뿌리가 흙 속에 묻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씨앗은 

어느새 그 형체를 감추게 되는데 그 꼴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식물을 볼 때에 성장한 모습. 줄기와 잎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 그 

식물의 씨앗은 어떤 꼴인지 씨앗 안에서 어떠한 꼴로 나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씨앗의 자라남을 

조형언어로 풀어나가는 작업을 통해 몸에 착용하는 꾸미개를 제작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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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글 

1. 연구방법 

씨의 분류 

-씨: 식물의 번식에 필요한 기본물질. 

씨는 겉씨식물의 씨와 속씨식물의 씨로 나눌 수 있고 속씨식물은 쌍 떡잎 식물과 외떡잎식물로 나눈다. 

그 중 이번에 연구하고자 하는 것은 속씨식물의 자라남이다. 

-속씨식물: 생식기관으로 꽃과 열매가 있는 종자식물 중 밑 씨가 씨방 안에 들어 있는 식물로서 현화식물(flowering plant)이라고도 한다. 

중생대(약 1 억 4 천만 년 전)에 지구상에 처음 나타나 백악기(1 억 년 전)에 확산되어 오늘날 전체 식물의 약 90%를 차지한다. 떡잎의 수에 

따라 쌍 떡잎 식물과 외떡잎 식물의 두 무리로 나눈다. 

[속씨식물 [angiosperms, ─植物] (두산백과) 

-쌍 떡잎 식물: 씨앗의 배에서 처음 나오는 떡잎이 두 장인 식물. 

-외떡잎 식물: 씨앗 속에 들어있는 배에서 처음으로 형성된 떡잎이 한 개인 식물. 

(두산백과) 

 

속씨식물 자라남[발아]의 순서와 꼴 

-발아: 적합한 조건에서 씨가 발달하여 식물로 성장하는 과정. 

(식물계, 2012., 브리태니커 비주얼사전) 

-쌍 떡잎 식물: 씨앗이 자라나면서 씨앗 자체가 광합성 한다. 떡잎은 두 개이다. 

곧은 뿌리배젖은 대부분 퇴화되고 씨눈의 발육에 필요한 양분은 떡잎에 저장하기 때문에 떡잎의 발달이 두드러진다. 

쌍 떡잎 식물 [雙-植物, Dicotyledoneae] (과학용어사전, 2010. 4. 14., 뉴턴코리아) 

-외떡잎 식물: 씨앗이 자라날 때 씨눈과 뿌리가 나오면서 씨앗 자체는 배젖으로 성장하여 영양분을 싹으로 보내고 없어진다. 따라서 그 싹은 씨앗의 떡잎이 

아닌 처음부터 성장 눈(씨눈)이 자라는 것이다. 

외떡잎식물 [-植物, Monocotyledonous] (과학용어사전, 2010. 4. 14., 뉴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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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작가 

-나탈리아 핀척 Natalya Pinchuk  

 

러시아 작가 나탈리아 핀척은 유기적인 꼴과 기하학적인 꼴, 구조를 배치하여 작품을 만든다. 그녀의 작업은 일정한 

문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문양은 그녀만의 원칙 속에서 반복된 것이다. 식물의 형상을 떠올리며 작업된 그녀의 작품들은 

뿌리와 떡잎의 사실적 표현이 아닌 생략 또는 과장된 꼴의 표현을 하고자 할 때에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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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김선영 작가는 금속판을 가공하여 식물의 이미지를 표현한다. 얇은 금속판을 두드려 식물의 이미지를 묘사하는데 

절제된 색감을 사용하고 금속성형을 통해 입체적 공간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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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작품 

 손 그림 

 



 
8 

쌍 떡잎 식물의 씨앗 꼴 중 부피가 도드라지는 꼴을 표현하고 싶어서 강낭콩의 형태를 기준으로 그 과정을 형상화하여 그렸다. 

또 외떡잎 식물 중 볍씨의 꼴이 씨앗의 형태로 잘 인식된다고 생각해 볍씨의 모양을 기준으로 자라남을 그렸다. 

 

2). 제작과정 

 

 

 

틀을 이용해 금속판을 입체적으로 만드는 기법으로 강낭콩의 꼴을 제작하였다. 씨앗을 표현하는 부분은 부피감 있는 형태로 제작하고 

씨앗 안에서 나오는 표현은 상대적으로 평면인 형태로 제작하여 부피의 차이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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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작품 

 

자라남 01. 적동, 정은, 색연필 20x100x60mm 

강낭콩에서 싹이 트고 잎이 나오는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강낭콩의 몸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부피감을 달리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했다. 

씨앗의 배 부분에는 판의 형태의 장식이 붙게 되는데 질감표현의 차이를 주었고 다른 부분은 색연필로 빛깔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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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에 꾸민 꼴-1 (빛박이 : 양지원, 꾸민 선비: 이재현) 

 

옷에 꾸민 꼴-2(빛박이: 양지원, 꾸민 선비: 김수지) 

 

맺음글  

씨앗에서 뿌리가 나오고 잎이 나오는 과정의 형상화는 씨앗을 보았을 때, 어떤 식물로 어떻게 자라나게 될지 궁금증을 갖게 한다. 

앞으로의 연구는 금속 이외의 다른 재료들도 함께 사용하여 씨앗의 자라남을 다양한 시각적 효과로 표현하고자 한다.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분과 빛, 영양분. 그리고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나는 금속으로 만든 이 씨앗에 상상과 

형상화의 과정을 더해 싹을 틔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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